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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카스, 슈퍼마켓에서 “안팔아…”
동아제약, 의약외품 신고 자진철회 … 식약청도 소비자 오인 우려

동아제약이 박카스의 슈퍼마켓 판매 추진을 스스로 철회했다.

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, 동아제약이 2004년 12월30일자로 약국에서만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인 박카스-F

의 의약외품 제조품목 신고를 자진 철회함에 따라 박카스는 슈퍼마켓, 할인점 등에서 팔 수 없게 됐다.

동아제약은 2004년 박카스-F의 명칭을 박카스-S로 바꾸고 카페인 등의 일부 성분을 변경해 의약외품으로 

생산․판매하겠다는 신청을 대전지방 식약청에 제출했었다.

식약청 관계자는 “의약품이 슈퍼마켓에서 판매될 때 소비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왔는데 

동아제약이 이를 감안해 자진 철회한 것으로 본다”고 밝혔다.

동아제약의 박카스는 1963년 드링크 형태의 피로회복제로 출시된 이후 수십년 동안 의약품 매출액 1위를 차

지해왔으나 최근 비타민 음료가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분류돼 판매되면서 매출을 위협받아 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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